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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News Clipping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개인 작업 내용을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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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1
(제43호)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요약 정리

1. 핵심 키워드

키워드 주요 내용 키워드 주요 내용

성과 확산 

vs 기반 축적

Ÿ 글로벌 성과, 관광·소비 파급, 문화경제

Ÿ 이벤트 소비, 구조 축적, 지속가능성

재정분권과 

운영 책임

Ÿ 지방세 비율 23.1%(2할 자치)

Ÿ 운영비·인건비 구조 취약, 단년도 공모화

수입형 

흥행의 한계

Ÿ 해외 분관, 블록버스터 전시

Ÿ 관람객 중심, 기획력 공백, 공공성 논쟁

문화재단 등 

독립성과 정치화 

Ÿ 선거 일정, 재단 이사회 논란

Ÿ 행정 중립성·전문성 훼손

국립문화시설

유치 경쟁

Ÿ 건립 중심, 운영 체력 부족

Ÿ 지역 연계, 기획권, 상시 인력

지역 기반 

문화경제 실험

Ÿ 5극 3특, 문화누리카드 15만원

Ÿ 골목·원도심·공간재생 사례

기초예술 

생태계 병목

Ÿ 중형 공연장 부족

Ÿ 창작–유통–향유 단절, 레퍼토리 미축적 사회문제 

대응 문화정책

Ÿ 은둔청년 53.7만 명

Ÿ 연결·예방 인프라로서 문화시장 성장과 

제도 후행

Ÿ 장르 분류 논란, 통계 신뢰성

Ÿ 암표 규제 풍선효과, 유통 구조 왜곡

2. 핵심 쟁점 정리

구분 주요내용 쟁점

성과는 커졌지만, 

무엇이 남았는가

Ÿ K-콘텐츠 성과는 관광·소비·현금 유통(210조 원)으로 확장

Ÿ 그러나 지역에 인력·공간·제도로 축적되지 못함

Ÿ 정책 성과가 단기 지표 소비에 머물 위험

성과를 ‘확장’이 아닌 

‘축적’으로 전환할 설계 부재

해외 분관·블록버스터, 

흥행 이후가 비어 있다

Ÿ 대형 전시는 관람객 유치에는 효과적

Ÿ 그러나 국내 기획력, 교육·연구, 컬렉션 축적과의 연결 미흡

Ÿ 공공미술관이 흥행 플랫폼으로 기능할 위험

공적 예산이 남기는 것이 

‘관람객 수’인가 ‘기획 자산’인가

국립문화시설 

유치의 착시

Ÿ 국립시설 유치는 지역의 오랜 요구

Ÿ 하지만 건립 이후(운영 인력, 기획 권한, 지역 예술계 

연계, 구조가 취약하면 ‘방문 인증 공간’ 전락 등)

건립 중심 정책에서 

운영 중심 전환 필요

기초예술의 

구조적 병목

Ÿ 중형 공연장 부족으로 유통의 ‘허리’ 붕괴

Ÿ 대형·소형 양극화 → 지역 투어·레퍼토리 축적 불가

Ÿ 선언 중심 정책과 현장 인프라 간 괴리

기초예술은 지원이 아니라 

유통 구조의 문제

커진 시장, 

뒤처진 제도

Ÿ 공연 장르 분류 논란 → 통계 신뢰성 약화

Ÿ 암표 규제 이후 해외·비공식 리셀 이동

Ÿ 플랫폼 집중으로 대관료·종속 우려 확대

흥행 확대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함

재정분권 없이는 

지속성도 없다

Ÿ 지방세 비율 23.1% → 운영비 자율성 부족

Ÿ 문화정책이 사업비 중심으로 쪼개짐

Ÿ 인건비·공간 유지비 확보 불가

지역 문화의 지속성은 

재정 구조의 문제

문화예술의 

독립성 문제

Ÿ 지방선거 전후 공연·축제 중단

Ÿ 문화재단 이사회 구성 논란, 낙하산 인사

Ÿ 정책이 ‘지속’이 아닌 ‘상황’으로 작동

문화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

문화는 이제 

‘연결 인프라’

Ÿ 은둔청년 사회적 비용 연 5.3조 원

Ÿ 디지털 중독, 고립 문제 확산

Ÿ 문화공간·예술교육·생활문화의 예방 기능 부각

문화정책을 복지·예방·연결 

전략으로 재정의

3. 결론 : “K-콘텐츠의 성공은 증명됐지만, 이를 지역에 남기는 정책 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의 문화정책은 성과를 소비하고 있는가, 축적하고 있는가. K-콘텐츠의 확장은 지역 문화의 체력으로 남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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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 성과를 소비하는 문화정책에서, 기반을 축적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K-콘텐츠는 이제 경제의 언어가 되었지만, 성과를 떠받치는 문화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해외 분관·블록버스

터, 국립시설 유치, 기초예술 강화 모두 흥행을 넘어 기획력·인프라·제도로 축적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만들 수 없다. 

지금의 문화정책은 성과를 소비하고 있는가, 축적하고 있는가. 우리의 노력은 과연 무엇으로 남고 있는가.

◯ K-콘텐츠 성과가 관광·소비로 확장된 문화경제 효과

Ÿ "BTS보다 먼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기록 세워"⋯케데헌, K팝 최초 그래미 수상(아니뉴스24, 2026. 02.02.)

- 넷플릭스 애니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 K팝 작곡진 최초로 그래미 ‘비주얼 미디어 OST’ 부문 수상

Ÿ 케데헌 보러 온 방한객 덕에…시중현금 4년만에 최고 찍었다(이데일리, 2026. 02.05.)

- 금리 인하·소비쿠폰·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시중 현금 210조 원, 4년 만에 최대치 기록

◯ 해외 블록버스터 유치 vs 공공미술관의 기획력·공공성 논쟁

Ÿ 퐁피두가 오면 우리의 ‘취향’도 수입될까? [김희선의 글로벌 K컬처 이야기⑬](데일리안, 2026. 02.06.)

- 해외 미술관 분관 유치의 성패는 브랜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적 문화 향유와 국내 기획 역량 강화에 달렸다는 지적

Ÿ [손영옥의 컬처 아이] 30억 데미안 허스트 전시가 던진 질문(국민일보, 2026. 02.05.)

- 공공미술관의 역할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흥행 중심 블록버스터냐 vs 국립미술관의 기획 주도·공공성 강화냐를 둘러싼 논쟁

◯ 기초예술 생태계 강화와 국립문화시설 유치, 정치 논쟁을 넘어 ‘시민의 문화’로

Ÿ 기초 공연예술 창작 역량 강화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초예술 생태계 구축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01.30.)

- 문체부·기재부, 국립예술단체와 간담회 열어 기초 공연예술 창작·유통·향유 선순환과 중장기 지원, ’27년 예산 반영 검토

Ÿ 국립 문화시설 3종 세트 광주에 둥지트나…(남도일보, 2026. 02.02.)

- 광주 국립현대미술관·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분관 유치 추진, 특별법 근거로 현실화 기대

Ÿ [현장의 시각]정치의 논쟁 넘어 시민의 문화로 가야(경상일보, 2026. 02.02.)

- 대통령·문체부 발언을 두고 ‘더홀1962’ 지원 여부를 둘러싼 시와 민주당 간 해석 충돌

◯ 지원이 아닌 창작–유통–향유–재투자가 순환하는 지역 문화 기반 구축

Ÿ [사설] 지역 문화정책 중앙집중에서 벗어나야(인천일보, 2026. 02.02.)

- 중앙 주도·단기 성과 중심 문화정책을 벗어나 지역 전문인력, 다년예산, 자율적 실험 보장 필요

Ÿ [강원의 미래를 캐는 문화광부]⑤·完 강원형 ‘문화광부’ 육성을 위한 제언(강원일보, 2026. 02.02.)

- 리셋행정 탈피해 전문인력·블록펀딩·다년계약으로 실패를 허용하는 지속 생태계 제안

Ÿ 지원에서 생태계로, 전북문화예술 10년의 새로운 전환점(전민일보, 2026. 02.02.)0

- 전북 문화정책 단기 지원을 넘어 창작·유통·향유·재투자가 순환하는 생태계로 전환 필요

Ÿ [현장 속으로] 원도심에 문 연 ‘부산예술인지원센터’(부산일보, 2026. 02.02.)

- 부산 원도심에 부산예술인지원센터 개소, 예술인 상담·창작·네트워킹 거점으로 3월 본격 운영

◯ 5극 3특부터 골목까지, 문화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실험

Ÿ 정부, 5극3특 전략으로 일자리·문화·상권 패키지 추진…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지역공연 710건 확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02.05.)

- 정부 5극3특 전략으로 일자리·문화·상권 패키지 추진…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지역공연 710건 확대

Ÿ 문화와 상권 손잡다… 청주시, ‘예술의 거리’ 활성화 추진(모빅경제, 2026. 02.05.)

- 청주시 예술의 거리 13곳·자율상권·홍보대사 협약으로 문화향유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Ÿ 서울 강서구, 10억 투입 '마곡미술길' 조성(Btv news, 2026. 02.02.)

- 강서구가 10억 원을 투입해 마곡·발산 일대를 예술 기반 ‘마곡미술길’로 조성

Ÿ 200만 원 들고 시작한 '작당', 300억 기적 됐다... 충주 '관아골'의 반란(오마이뉴스, 2026. 02.04.)

- 200만 원 출발 청년 주도 거버넌스로 충주 관아골이 300억 도시재생 성과 달성

◯ 폐교·폐점에서 체류·창작·문화로 이어지는 공간 재생

Ÿ ‘폐교의 변신은 무죄’’(강원일보, 2026. 02.02.)

https://v.daum.net/v/20260202090742078
https://news.nate.com/view/20260205n25009?mid=n1101
https://v.daum.net/v/20260206140418305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018888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2297&fbclid=IwY2xjawPuzZN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4AI_rZr-opy4KszGo1jnnHb6oNuEwgtsDlHTHnftfmcoRsRtDSWBTNtkXANw_aem_TTsg1kR-WR6H-R1OWuWhjQ#pressRelease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15
https://v.daum.net/v/20260202002254690
https://v.daum.net/v/20260202172005449
https://m.kwnews.co.kr/page/view/2026020111013698322?fbclid=IwY2xjawPs7Sl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4SUCQd2hzEPLQYG3zjWNrTT9Ihuw23KQuk-OyXPT0cPtcpKOKYzoVjIv3EyQ_aem_cG587Fim6HVjBKSBTMRjLg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230
https://v.daum.net/v/2026020215044311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113
https://www.mobic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86
https://news.sk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711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204377&fbclid=IwY2xjawPvpWF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7ZoMKTc2yHISsY5Vp3yHV5tuBpAmujnibtSWV2y7iJfR3Ajai3_hNkjiyUpQ_aem_0CM0r_1IDw1Sc5RAwSpRTQ#cb
https://m.kwnews.co.kr/page/view/2026020209510905151?area=W100000800007&fbclid=IwY2xjawPuLEZ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4BVI_M5Dq0A20SIszgt-lSr1pP-ZrLg6XB0CfHCRxYdlFQ7T4pUozuiNlZEg_aem_3pH-xySftBpyta1oUVN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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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폐교 노곡분교를 리조트·웹툰 워케이션 센터로 재생해 체류형 관광과 창작 거점 조성, 생활인구 유입 추진

Ÿ 전북은행, 폐점 활용해 지역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브릿지경제, 2026. 02.04.)

- 전북은행이 군산 폐점 지점을 미술관으로 전환해 도시재생과 지역 근대미술 활성화

◯ 디지털 중독의 반작용, 온라인 통제에서 오프라인 공동체로

Ÿ “청소년 SNS 중독 설계” 결국 법정 서는 메타-구글(동아일보, 2026. 02.03.)

- 미국서 메타·구글, 청소년 SNS 중독 설계 혐의로 수천 건 소송 직면…패소 시 수조 원대 배상 가능

Ÿ "핸드폰 말고 골목으로" Z세대가 ‘경찰과 도둑’을 하는 이유(데일리안, 2026. 02.02.)

- 당근 커뮤니티로 모인 Z세대, 오프라인 놀이(경찰과 도둑 놀이 등)로 몸·관계 회복하며 느슨한 공동체 형성

◯ 대학·로컬 기반 창업으로 일자리 만드는 ‘국가 창업 생태계’ 전환

Ÿ 테크·로컬창업 양대축으로 일자리 창출…K자성장 한계 넘는다(매일경제, 2026. 01.31.)

- 정부가 ‘대국민 창업오디션’으로 5천명 발굴·투자하고, 딥테크·로컬창업 거점 확대해 일자리 창출 추진

Ÿ [국가창업시대] "대학과 문화예술 창업"(데일리브리프, 2026. 02.03.)

- 대학을 창업 플랫폼으로 활용해 로컬·문화예술 창업을 강화하고, 보육기관 DB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창업 생태계 정비 필요

◯ 공연시장 팽창 속 통계·장르 기준 재정비 과제

Ÿ '장르 세탁' 논란 공연, 공연 통계 시스템에서 연극으로 재분류(SBS, 2026. 01.30.)

- ‘장르 세탁’ 논란 후 KOPIS가 공연 장르를 재분류,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Ÿ K-콘서트·글로벌 뮤지컬 흥행… 예스24, 공연 티켓 판매액 5년 연속 증가(yes24, 2026. 02.05.)

- 예스24 2025 공연티켓 판매 30%↑(5년 연속). 콘서트36%·전시406%↑

◯ 지역 서사에서 세계 무대로: ‘한국적 이야기’로 확장되는 K-뮤지컬 실험

Ÿ 부산경남 ‘아지매’가 직접 쓰는 뮤지컬(부산일보, 2026. 02.08.)

- 부산·경남 문화기관들이 손잡고 서울 창작뮤지컬을 지역 배우 8명 중심으로 재해석해 10~11월 부산·경남 순회공연 추진

Ÿ 달성문화재단, ‘빨간 마후라’ 주인공 유치곤 장군 일대기 뮤지컬 제작(대구일보, 2026. 02.08.)

- 달성문화재단이 유치곤 장군의 삶과 애국정신을 다룬 창작뮤지컬을 국비 7천만 원 지원으로 제작해 11월 공연

Ÿ 김해문화의전당, 작품 유통·창작 뮤지컬 ‘판 키운다’(경남도민일보, 2026. 02.04.)

- 김해문화의전당이 국비 2억9천만 원을 확보해 검증 작품 유통 확대와 소규모 창작 뮤지컬 제작

Ÿ “K뮤지컬, 韓정서 보편성 담아야 세계서 통해”(서울경제, 2026. 02.04.)

- K-뮤지컬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국적 서사를 보편적 언어로 풀어내는 것과 작품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 창작·흥행은 증명됐지만, 제도는 아직…K-뮤지컬 ‘다음 단계’의 과제

Ÿ 성과는 쌓였는데 제도는 공백…뮤지컬 산업 "다음 단계 준비할 때"(ZDNET KOREA, 2026. 02.04.)

- ‘한국 뮤지컬, 성과는 성장했지만 법·제도·장기 지원체계는 미비해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정비가 필요

Ÿ ‘더 미션: K’ 초연인데 이 반응? 세종문화회관이 터졌다(스포츠동아, 2026. 02.05.)

- 초연 창작 뮤지컬 콘서트 ‘더 미션: K’, 3일간 1만 명 동원하며 역사 소재 공연의 대중성과 가능성 입증

Ÿ [현장 속으로] 부산서도 통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기적(부산일보, 2026. 02.05.)

- 토니상 6관왕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부산 대극장에서도 매진 행렬로 지역 흥행력 입증

◯ 암표 규제 이후의 사각지대, 공연 유통은 어디로 가나

Ÿ 티켓베이는 막고 중국 리셀은 그대로…공연법 개정안의 빈틈 [D:이슈](데일리안, 2026. 02.05.)

- 공연법 개정으로 암표를 전면 금지했지만, 해외·비공식 리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저

Ÿ 티켓 예매 플랫폼 3사, 대학로서 '공연장 삼국지'(이데일리, 2026. 02.02.)

- 티켓 예매 플랫폼 3사의 대학로 공연장 진출로 자본·마케팅 확대 기대와 대관료 인상·플랫폼 종속 우려가 공존

◯ 정치 일정·시설 공백 속에서 예술인의 생계와 중형 공연장 인프라가 동시에 흔들려

Ÿ 중립도 좋지만 당장 ‘생계’가…지방선거 앞두고 시름 깊어지는 예술계(일요신문, 2026. 01.30.)

-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우려로 공연·축제가 중단되며, 공공지원에 의존하던 예술인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

Ÿ 올림픽공원 보수로 2026년 공연장 대관난 심화, 서울아레나 개장에도 중형 공연장 확충 시급(THE FACT, 2026. 02. 08.)

https://m.news.nate.com/view/20260204n23079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203/133284421/2
https://v.daum.net/v/20260202073215307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0146?sid=101&fbclid=IwY2xjawPyNGt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6SqXzUWQOpvVsWRsLFtuR4rf1ofg4SHJRtykRY0clUXgXoP1lOkOlTs49qw_aem_fZxjM1SRH1SlyhudAvjGpg
https://www.dailybrief.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3
https://v.daum.net/v/20260130153636212
https://press.mtime.co.kr/newsRead.php?no=102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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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208114502353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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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zdnet.co.kr/view/?no=20260204155915&fbclid=IwY2xjawPyN8F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7Lq9mHDqu2WIsF_zJUIth73MK96bpbmwllKaw6IsPwR8VqhyFqCkGHCfeDHg_aem_Rx9SLkVAsPF1vPErFK3a1A#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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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18646645346584&mediaCodeNo=25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7476
https://news.tf.co.kr/read/entertain/229067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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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공원 보수로 2026년 공연장 대관난 심화, 서울아레나 개장에도 중형 공연장 확충 시급

Ÿ 성동구치소 5000석 잠실팝시티 공연장 탈바꿈(조선일보, 2026. 02. 02.)
-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2000억 민자 투입, 5000석 중형 공연장 ‘잠실팝시티’ 추진

Ÿ 경산시민 숙원사업 경산문화예술회관 드디어 착공(경북매일, 2026. 02. 02.)

- 경산문화예술회관 민간 536억 투입해 착공…978석 공연장 등 2028년 준공 예정

◯ 일본은 기업 컬렉션을 공공자산으로 전환하는데, 한국 미술계는 물납제·아트페어 모두 실행 전략 부재

Ÿ 모네 '수련' 팔고 '로스코 룸'…미술품 공공화 나선 日 기업 DIC(뉴시스, 2026. 02.06.)

- 일본 DIC가 기업 미술 컬렉션을 매각 대신 공공 전시·보존으로 전환하며 민간 컬렉션 공공화 모델 제시

Ÿ 실효성 없는 물납제? 이류 키아프?…불어난 몸집만큼 쌓이는 과제(이데일리, 2026. 02.04.)

- 한국화랑협회 50주년에도 물납제 실효성 부족, 키아프 국제 경쟁력 한계, 구체적 실행 전략 부재가 핵심 과제로 지적

◯ 동네서점·시민문화공간의 생존 갈림길

Ÿ “지역 문화공간으로 남고 싶어”…지역 서점의 꿈(단비뉴스, 2026. 02. 02.)

- 지역 서점 남포문고가 무료 독서·문화공간 운영으로 지역 문화를 지켜왔지만, 임대료 상승과 서점 감소로 존속 위기에 놓여

Ÿ ‘우리 동네 책방에서 작가를 만나다’··· 인천문화재단, 책담회 서점 모집(인천투데이, 2026. 02. 05.)

- 인천문화재단이 동네책방 책담회를 65회로 확대해 3~9월 운영, 회당 80만 원 지원

Ÿ 인천 시민문화예술공간 설자리 좁아진다(기호일보, 2026. 02. 02.)

- 시 문화공간 지원 예산 6.7억→3억 축소…지원처 60곳서 30곳으로 반감

◯ ‘5대 문화강국’ 비전 속 핵심 기관 수장 공백과 산업 중심 인사로, 문화정책 리더십·공공성 논란이 교차

Ÿ 비전만 있고 리더 없는 '5대 문화강국'[생생확대경](이데일리, 2026. 02.05.)

- 콘진원·국립국악원 등 핵심 문화기관 수장 장기 공백으로 정책 집행 차질 우려, ‘5대 문화강국’ 비전 흔들

Ÿ '바위섬'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위촉(아시아경제, 2026. 02.05.)

- 가수 김원중(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장관급)에 위촉

Ÿ 문체부 장관도, 관광공사 사장도 기업인…'문화도 산업 역량 수혈'(머니투데이, 2026. 02.05.)

- 기업인 출신 문체부 장관·관광공사 사장 임명으로 문화의 산업화·성과 중심 정책 강화 기대와 예술계 우려 교차

◯ 문화관광재단 확대가 잇따르지만, 정치 갈등·낙하산 논란으로 재단 운영 신뢰와 전문성 위기

Ÿ 의정부문화관광재단 본격 출범⋯기존 문화재단 6년여만에 확대 개편(인천일보, 2026. 02.03.)

- 조례 개정으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 관광·축제 기능 강화하며 6월 말까지 기존 조직 유지 후 출범

Ÿ [사설] 양주시의회, 묶어 둘 문화재단을 왜 합의했나(경기일보, 2026. 02.06.)

- 양주시 문화관광재단 예산·출연 동의가 인사 논쟁에 막히며 정치가 문화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

Ÿ 이종관 인천문화재단 대표, 또 ‘역량부족’ 도마··· 시의회 업무보고서 ‘망신’(인천투데이, 2026. 02.04.)

- 인천문화재단 대표의 업무 이해 부족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시의회에서 재점화되며 재단 운영 신뢰성에 의문 제기

◯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화재단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며, 이사회 구성의 중립성·전문성 강화 요구가 확산

Ÿ [기자메모] 시장님 선거캠프(중부일보, 2026. 02.01.)

- 지방선거 앞두고 단체장이 문화재단을 선거캠프처럼 활용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행정 중립성 촉구

Ÿ 원주 예술계, 문화재단 이사회 구성에 전문성 보완 촉구(강원도민일보, 2026. 02.08.)

- 원주 예술계 문화재단 이사회에 현장 전문가 배제됐다며 선임 기준·절차 공개와 전문성 강화 촉구

◯ 환경을 고민하는 문화예술의 새로운 역할

Ÿ 기초지자체 69% '얼치기' 탄소계획...벼락감축이거나 눈속임(뉴스트리코리아, 2026. 02.05.)

- 226개 기초지자체 중 40% 감축목표는 23곳(8%)뿐, 평균 목표 25.3%로 부실

Ÿ 국립극장, 창작자 위한 '공연 의상·무대 소품' 온라인 대여 서비스(이데일리, 2026. 02.05.)

- 국립극장 공연의상 9천점·소품 4천점 온라인 대여 개시…제작비 절감·자원 재활용

Ÿ 서대문구,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공간 ‘이어쓰기 선반’ 운영(핀포인트뉴스, 2026. 02.02.)

- 서대문구가 주민 기증·교환 방식의 ‘이어쓰기 선반’을 운영해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2/02/A5T4HXVJOZG7ZE2P4R435MJQ6Y/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0202500484
https://v.daum.net/v/20260206091827596
https://news.nate.com/view/20260204n14785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67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00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76086645347568&mediaCodeNo=257
https://v.daum.net/v/20260205133124523
https://www.mt.co.kr/culture/2026/02/05/2026020409523291269
https://v.daum.net/v/20260203115002544?from=newsbot&botref=KN&botevent=e
https://v.daum.net/v/20260206030137266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965&fbclid=IwY2xjawPyX6N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4-JlutiXB1o1PnH_aAXuIRcN5jDXFCBFXDRUDayIpaqVoRHpRza57CE3v3Sw_aem_JeK2V390LYoS9DKb0b0n5Q
https://v.daum.net/v/20260201185505202
https://v.daum.net/v/20260208132034152?from=newsbot&botref=KN&botevent=e
https://v.daum.net/v/20260205144202131
https://news.nate.com/view/20260205n11344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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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국가·문화도시, 선언은 넘치고 공간은 부족

Ÿ [기자의 창] 도서관 한곳이 4만여명 감당하는데 '독서국가'라 할 수 있을까(한국NGO신문, 2026. 02.02.)

- 독서국가 선언과 달리 도서관 접근성은 낮아, 생활권 도서관 확충 등 실질적 독서 인프라 강화가 필요

Ÿ 인천 시민문화예술공간 설자리 좁아진다(기호일보, 2026. 02.02.)

- 작년 6억 7천만 원 투입해 60여 곳 지원했으나 올해 3억으로 축소돼 지원 대상 30여 곳으로 감소

◯ 사회적 고립 비용의 가시화와 연결 중심 예방 전략의 필요

Ÿ 집에만 있는 ‘은둔 청년’ 사회적 비용 연간 5.3조 원(YTN, 2026. 02.05.)

- 은둔 청년 53만 7천명으로 집계,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약 5조 2,870억 원에 달한다

Ÿ 고독사 예방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시작된다(이로운넷, 2026. 02.06.)

- 네덜란드·영국·일본은 외로움·고립을 국가전략·법제화하고 사회적 연결 중심 예방을 추진

◯ 예술교육의 제도 설계와 근거 기반 검증

Ÿ 교육부, 초1·2 음악·미술 '통합교과 유지'…예술교육 단체들 '반발'(뉴스1, 2026. 02.06.)

- 교육부 초1·2 음악·미술 통합교과 유지 방침을 밝히자, 예술교육단체가 예술교육권 후퇴라며 교과서 재설계 촉구

Ÿ 전북문화관광재단, 치유 문화예술교육 효과 ‘객관적 검증’(전라매일, 2026. 02.06.)

- 전북 치유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55명 스트레스 지수 평균 10.2% 개선, 의료 협업으로 효과 객관화

◯ 불평등 심화 통념과 다른 글로벌 소비 데이터

Ÿ 21세기 세계는 '뜻밖에' 더 평등해지고 있다(민들레, 2026. 02.05.)

- 세계 소비 불평등 25년간 절반 감소. 상위10%·하위50% 격차 40배→18배, 한국은 완화

◯ 2할 자치에서 3할 자치로, 지방재정 구조 전환의 갈림길

Ÿ “제발 이 사업 하나만…” 예산철마다 정부 높은 문턱에 읍소 [다시, 지방분권](부산일보, 2026. 02.05.)

- 지방세 비율 23.1%에 그친 ‘2할 자치’ 구조로 국고보조금 의존 심화, 지자체 자체사업 비중 10% 미만 한계 드러나

Ÿ 행안장관 “재정분권·권한이양 계획…지방세 30% 앞당길 것”(국제신문, 2026. 02.05.)

- 행안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착수…재정분권 확대·지방세 비중 30% 조기 달성 추진

◯ 도시 문화정책 산업연계형 성장전략과 생활기반 문화생태계 구축으로 이원화

Ÿ 전주시, 영화·관광·스포츠 연계 ‘글로벌 전략’ 제시(전민일보, 2026. 02.02.)

- 전주시 영화·관광·스포츠를 연계한 K-컬처 산업도시 전략 제시하며 글로벌 문화 경쟁력 강화 추진

Ÿ 사라진 양구의 겨울…비어 있는 콘텐츠 경쟁력(강원일보, 2026. 02.03.)

- 겨울축제 소멸로 콘텐츠 경쟁력 약화, 스포츠 편중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유입 위한 겨울 콘텐츠 재발굴 필요

Ÿ “삼합(三合)이 맞아야 공공공간이 된다”... 도만사가 발견한 도시를 바꾸는 방식(파주에서 신문, 2026. 02.06.)

- 도만사는 7평 팝업으로 주민 ‘경험’을 만들고, 하드·콘텐츠·커뮤니티 ‘삼합’으로 작동하는 공공공간을 확산

◯ 노동시간 단축과 고령자 노동의 동시 확장

Ÿ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일한다…55∼64세 고용률 70% 첫 돌파(연합뉴스, 2026. 02. 04.)

- 고령자 고용률 70.5%로 첫 70% 돌파, 정년 65세 연장 논의는 노사 이견으로 지연

Ÿ 금요일 1시간 빠른 퇴근...시중 은행 올해 '주4.9일제' 도입(YTN, 2026. 02.02.)

- 5대 은행 금요일 1시간 단축하는 주 4.9일제 도입…근무시간 단축 흐름 확산

◯ 영국 청각접근권 보장 위한 공연장 청취보조 인프라 의무화

Ÿ 영국은 어떻게 ‘들을 권리’를 일상으로 만들었나(더나은미래, 2026. 02.03.)

- 영국은 공연장까지 청취보조시스템을 기본 인프라로 운영해 ‘들을 권리’를 보장

◯ 지역 문화재원 다변화 위한 공공–민간 메세나 거버넌스 구축

Ÿ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 위해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 필요(서울신문, 2026. 02.06.)

- 경기도 문화예술 재원 다변화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 필요성 제기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39&fbclid=IwY2xjawPumN5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5VWDclFsOeg6CRqDybzWCjFOOtCZ0SbwhdlodlEYYlSORMSchaxpHHxVyIPQ_aem_Iba5MppQ55-8tWr3TBvV-g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259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2&key=202602051337137280&pos=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2729
https://www.news1.kr/life-culture/general-cultural/6064115
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292084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31
https://v.daum.net/v/20260205193207918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60206.22004001919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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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를 정리하며) 성과를 소비하는 문화정책에서, 기반을 축적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K-콘텐츠는 이제 상징을 넘어 경제의 언어가 되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의 그래미 수

상은 한국 창작 역량이 글로벌 기준으로 인정받았다는 분명한 신호다. 그 파급은 공연장과 스트리밍을 넘어 관광과 

소비로 확장되며, 문화 성과가 거시 경제지표와 함께 해석될 정도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성과의 확장과 달리, 이를 떠받치는 문화의 기반이 충분히 두꺼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최근 문화 관련 보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지원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문화정책의 무게중심과 운영 책임

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다. 성과는 빠르게 집계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설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해외 유수 미술관 분관 유치나 초대형 블록버스터 전시는 단기간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논점은 전시 성

사 여부가 아니다. 브랜드를 들여오는 순간, 지역의 기획력과 문화적 취향 형성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시민의 일상

적 문화 향유와 국내 기획 역량 강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수입형 성과는 이벤트로 소진되고 지역 문화의 자산으로 축적되지 않

는다. 공공미술관을 둘러싼 흥행 논쟁 역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예산이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다.

  국립문화시설 유치 또한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국립문화시설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다. 그러나 국립시설의 간판이 곧바로 시민의 문화권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운영 인력과 프로그램 기획권, 지역 예술생태계와의 연계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립시설은 ‘방문 

인증 공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건립 여부가 아니라, 건립 이후의 운영 체력이다.

  기초예술 역시 선언만으로는 선순환을 만들 수 없다. 정부가 기초 공연예술의 창작과 유통을 강화하겠다는 중장기 방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장은 이미 병목을 겪고 있다. 공연장 대관난, 특히 중형 공연장 부족은 창작과 유통의 허리를 비운다. 대

형과 소형만 남은 구조에서는 지역 투어와 레퍼토리 축적이 어렵고, 기초예술의 지속성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장이 성장할수록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공연 장르 분류 논란이나 암표 규제 이후 나타나는 풍선효과 우려는, 

문화시장이 커졌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통계 기준과 유통 규칙이 충분히 정교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흥행이 확대될수록 

요구되는 것은 더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기준과 제도의 정비다. 제도가 뒤처질 때 부작용은 가장 먼저 현장에 나타난다.

  지역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재정분권과 책임 구조다.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낮은 현실에서 지역

은 문화정책의 지속성을 스스로 설계할 재정적 자율성을 갖기 어렵다. 문화는 사업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운영비와 

인건비, 공간 유지라는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할 때 문화정책은 공모사업으로 쪼개지고 단년도 성과에 매달리게 된다.

  여기에 문화 거버넌스의 정치화 문제까지 겹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제와 공연이 멈추고, 문화재단 운영이 정치

적 해석에 휘둘리는 현실은 문화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다. 정책이 ‘지속’이 아니라 ‘상

황’으로 작동하는 한, 지역 문화는 확장이 아니라 동요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전환의 핵심은 분명하다. K-콘텐츠의 성과를 지역 문화의 체력으로 축적하는 설계다. 해외 분관과 블록버스터 전시는 

기획력과 교육, 연구, 지역 협력을 남기는 조건 속에서 추진돼야 하고, 국립문화시설 유치는 운영 권한과 지역 연계 구조가 동

반돼야 한다. 기초예술은 선언이 아니라 중형 인프라와 다년 구조로 뒷받침돼야 하며, 성장한 시장에는 통계와 유통 규칙이 

따라붙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이 스스로 지속성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의 책임 단위가 재배치돼야 한다.

  성과가 커질수록 문화정책은 더 공공적이어야 한다. 이제 문화정책은 “얼마나 흥행했는가”를 묻는 데서 멈출 수 없

다. “무엇이 남았는가”를 묻는 정책만이 K-컬처의 다음 10년을 가능하게 만든다.

지금의 문화정책은 성과를 소비하고 있는가, 축적하고 있는가? 우리의 노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